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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Why Chapman?
파견의 주요 목적

해외경험을쌓아보자
- 해외 취업전 미국에서 살아보면서 미리 현지 경험을 쌓기
- 미국 인턴을 준비하면서 현지 친구들 및 교수님과 활발하게 네트워킹하기
-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견문을 넓히기

본교에서듣기힘든수업을들어보자
- 평소에 관심 있던 예술, 브랜드 관련 수업이 많은 곳
- 강의 형식이 아닌 실습 위주의 수업이 많은 곳

Point01

Point02



02 Chapman University
대학교 소개 및 이점

Chapman University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에
위치한 사립 종합대학교입니다. 캠퍼스가 작고 예쁘며
영화, 미디어, 예술, 비즈니스 전공이 유명해요. 

1.높은치안수준
Orange County 자체가 치안이 굉장히 안전한 곳이에요.
새벽에 돌아다녀도 전혀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Public Safety도 있어 캠퍼스 내부는 진짜 안전했습니다.

2.깔끔한시설
주립대에 비해 규모가 작은 대신, 캠퍼스가 예뻐요.
전반적으로 시설도 깔끔하고 부대 시설 종류도 다양해요.

3.화창한날씨
캘리포니아 남부라서 날씨가 1년 내내 화창해요.
SoCal 날씨는 정말 압도적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4. 문화및예술공부
영화나 예술 분야가 유명해서 유명인 초청 강의도 많이
들을 수 있고 공연이나 전시도 학교에서 자주 열립니다.
관련된 수업 퀄리티도 좋은 것 같아요.

좋았던점



03 Course Experience
강의 후기

- 매 수업마다 짧은 Discussion이 있어참여도가중요한수업
- 신제품 개발안을 기획하는 Final Team Project가 있음
- 5번의Case Study가 있고 수업 시간에 해당 기업에 대해 의견을 나눔
- 미국 대학 강의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수업 방식이었고 굉장히 좋았음

MKTG 408 New Product Development MKTG 406 International Marketing

ART 115 Foundation Course in Ceramics MUS 101 Introduction to Music

- 글로벌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국제마케팅전략을배우는수업
- 표준화와 현지화, 문화적 차이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다룸
- 논술형시험이라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음 (A4 기준 답안지 10장 이상)
- 한국 대학과 가장 유사한 방식의 강의였음

- 비전공자가 들을 수 있는 도예 실기 수업
- 점토작업부터유약처리까지전반적인도예기초과정을 다 경험함
- 수업 시간 외에도 스튜디오에 가서추가작업을많이해야함
- 하지만 한국에서 쉽게 듣기 어려운 이색 수업이라 기억에 가장 남음

- 서양음악사,작곡가,장르,악기와음악적개념을배우는수업
- 매수업음악감상저널을 작성하기에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었음
- 퀴즈와 레포트가 꾸준하게 있지만 음악에 관심이 있다면 듣기 좋음
- 클래식 공연 보러 가는 게 취미라서 재밌게 들을 수 있었음



04 Campus Life & Trip
현지 생활과 여행

Dorm
제가 머물렀던 기숙사는 Harris Apartment였고 캠퍼스와 가까워서
편했지만 시설 관리나 위생 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2인 1실이고 평수는 꽤 넓은 편입니다.

Meal Plan
ISEP 학생은 Meal Plan을 제공받아 Randall Dining Hall을
이용할 수 있는데 메뉴가 다양하고 맛도 나쁘지 않아서 괜찮았습니다.

OC Life
Orange 지역은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안전해서 생활하기 좋아요.
화창한 날씨와 여유로운 분위기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물가는 꽤 높은 편이에요. (2026년 상반기: 고환율 & 고물가 & 유류할증료 시기)

Trip
주말과 Spring Break 등을 활용해서 여행을 자주 다녔어요.
LA, San Diego, Las Vegas, Boston, New York 등을 여행했고요.
저는 동부 여행이 되게 즐거웠습니다. 다들 시간 내서 자주 여행 다니세요!



05 Tips
남기고 싶은 조언

👩🎓
1. ISEP 지원 및 비자 준비 과정이생각보다복잡하고시간이많이소요됩니다.
특히 서류는 체크리스트로 정리해서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비자와 항공권은 빨리 마련하시는 게 좋아요.

2. Meal Plan의 경우 일주일에 10~12끼도 충분해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Panther Bucks를더많이받는옵션을 택하는 게 유용하실 거예요.

3. 캘리포니아가 낮에는 따뜻하지만 밤에는 생각보다 많이 추워요.
일교차가크기때문에두꺼운옷도넉넉하게챙겨야 감기에 안 걸릴 수 있습니다.

4. 예산은 넉넉하게 잡고 오세요. 대략한국물가의 2~3배이고, OC 자체가 물가가 비싼 지역이기도 해요.
팁은 15~20% 사이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카페나 패스트푸드 식당에선 팁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5.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쓰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려면자신감있는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지 친구들과 교류도 많이 하시고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이색 경험을 많이 쌓으시길 바라요.

상세한 후기는 귀국 설문 조사서 및 만족도 조사서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lucy5324@naver.com으로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